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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,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규 신청자 모

집

매도·연금 가입 조건 직불금 지급



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가 고령 농업인으로부터 농업은퇴와 함께 보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

생활을 누릴 수 있는 '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'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.

11일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에 따르면 '농지이양 은퇴직불'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고령이나 질병으로

인하여 더 이상 영농활동이 어려울 경우 농지를 매도하거나 농지연금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

급하며 농업인 소득안정 및 청년농업인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.

진도지사는 지난해 19명의 고령 농업인이 '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'에 참여했으며 총 6300만원의 보조금

을 지급했다.

올해는 기존 '분할지급형' 보조금 수령 방식에서 '일시지급형'이 추가되면서 연령에 따라 가입 즉시 총

보조금의 최소 70%에서 최대 100%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고령 농업인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.

신청자격은 ▲만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▲10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 ▲가입 대

상 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경지정리 된 비진흥지역의 논·밭·과수를 대상으

로 한다.

신청방식 및 지원금액은 농지이양 방법에 따라 농지를 ▲즉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과 함께 농지

매도대금을 지급하며 ▲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 매도를 하는 매도조건부 임대형으로 가입할 경우,

1ha당 월 40만원, 은퇴직불형 농지연금(월 최대 300만원), 농지임대료, 농지매도대금(농지연금 채무액 제

외)을 모두 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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